
5.18기념재단┃2014년 제10회 5·18문학상 심사평        김진경, 한정기

동화 심사평*
김진경, 한정기

  예년에 비해 응모편수가 84퍼센트나 늘어선지 일정수준의 완성도를 보인 작품들도 많았지만 습
작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작품 역시 많았다.   
   92편의 응모작 중 본심에 오른 작품은 <할머니와 자동차><반갑게 안녕><목련꽃 그늘><발야구 
주장 강대웅><이름도둑><못 다 쓴 시> 6편이었다. 모두 나름대로 장점을 갖추고 있었지만 고만고

만한 문제점도 함께 안고 있었다. 5.18 문학상의 취지에 맞는 민주화정신을 문학적으로 형상화 시킨 작품
과, 문학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는 작품을 두고 고민하며 
의견을 나눈 결과 동화는 주된 독자층이 어린이라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시나 소설은 성인을 주된 
독자로 하는 문학이기에 역사적 사건보다 문학적 완성도를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5.18을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역사적 사건을 먼저 짚어 줄 필요가 있다는 데서 쉽게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할머니와 자동차>는 30여년 전 막내삼촌을 낳기 위해 할아버지와 광주 병원에 가는 버스에서 겪은 사
건 때문에 차를 타지 못하는 할머니의 이야기다. 가족의 역사적 상처가 어린이인 주인공에게 드러나고 인
식되는 과정이 자연스럽고 깔끔한 작품이었지만 딱 그만큼에서 더 진전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반갑게 안녕>은 광주에서 서울로 전학 온 아이가 겪는 이야기다. 광주 5.18문제를 어린이 주인공이 부
딪치고 있는 왕따 문제와 연결시킨 점은 좋았는데 결말부분 철물점 아저씨의 훈화조 이야기는 작가의 목
소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군더더기였다. 
<목련꽃 그늘>은 광주항쟁 때 고문에 저항하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된 아버지를 둔 사춘기 소녀의 이야
기다. 응모작들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경우 5.18에 대한 인식이 주관성에 갇혀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는데 <목련꽃 그늘>은 미흡하지만 응모자의 인식이 개인적인 주관성을 넘어선 지점에 근접해 있어 높
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문학적으로 순화되지 못한 언어와 초등 6학년인 주인공의 사고라고 보기엔 억
지스러운 내용들이 문학적인 완성도를 현저하게 떨어트렸다.
<발야구 주장 강대웅>은 초등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아주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잘 풀어낸 작품이
었다. 능수능란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솜씨나 뛰어난 심리묘사에서 글 쓴 이의 만만찮은 내공을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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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반 대항 발야구시합에서 운동을 잘하는 친구의 일방적인 게임운영방식에 휘둘리지 않고 반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친구를 연습시켜 훌륭한 팀원으로 그 몫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라든지, 대립인물간의 갈등
해소도 한 개인의 영웅담으로 느껴지지 않고 반 전체의 단합된 이야기로 이끌어낸 점도 5.18의 주제의식
을 잘 형상화 시켜 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전의 아동문학 작품에서 다뤄진 이런 종류의 이야기
들과 변별성이 없어 안타까웠다.  
<못 다 쓴 시>는 시골 할머니 집에 가서 5.18 때 죽은 고모의 방에 들어가 고모가 쓰다 만 시를 발견하는 
지유의 이야기다. 할머니가 심는 감자와 고모가 선생님의 책상 위에 꽃을 놓아두고 쓴 시를 문학적 이미지
로 형상화 시킨 점이나, 시를 만나 고모의 이야기를 듣는 판타지공간은 매우 뛰어나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
다. 그러나 그 시골집에서 함께 살았을 아버지가 누나의 방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점이 작위적인 느낌이 
들었고 5.18을 소재로 하였지만 주제의식의 부합문제에서는 이 작품 역시 조금 아쉬웠다.  
<이름 도둑>은 우선 제목부터가 확 선자를 끌어당겼다. 이름을 도둑맞는 판타지기법에다 전학 온 이름 없
는 친구를 미행하며 밝혀지는 미스터리 요소까지, 이야기를 풀어가는 솜씨도 보통 이상의 수준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5.18을 소재로 한 작품 중에 드물게 작가의 생목소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도 돋보였다. 이
름 없는 전학생이 큰아버지라는 걸 밝혀 이야기의 긴장감을 떨어트린 점이 아쉬웠지만 5.18 민주항쟁 때 
죽어간 이름 없는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이만큼 문학적으로 그려내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 
  


